대방 샤인벨리 517호 침수세대 관련 진행현황
2012. 06. 01. 
▶ 2012년 05월 05일 : 대방샤인벨리 517호 대우 물류설치기사(박정석기사) DWD-900WNB 대우 클라세 빌트인 전용 

드럼세탁기 설치. 
▶ 2012년 05월 06일 : 세입자(조성민씨)의 어머니 517호 방문 세탁시 시운전을 해봄..

▶ 2012년 05월 25일 : 세벽 1시 30분경 217호 입주자로부터 집으로 물이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관리사무실 신고.
▶ 2012년 05월 25일: 관리사무소 직원(윤근수주임) 317,417,517호라인 점검중 517호 누수세대 확인 및 세입자 연락후 세대비밀번호 알아내고 들어감 세대내부 물이 거실전체 침수가 되어 있고 외부 실외기 및 내부 화장실로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 넘쳐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먼저 싱크대 수전을 잠그고 침수된 거실의 물을 치우기 시작. 세입자에게 누수사실 통보
▶ 2012년 05월 29일 : 세입자 어머니 1588-1588 누수 신고 후 고양일렉서비스센터 (정환종)기사 세대방문후 세탁뒷부분의 연결나사부위를 잘못설치 하였다며 설치불량을 인정함.
▶ 2012년 05월 29일 : 설치기사(박정석)기사 현장 방문 확인 
▶ 2012년 05월 29일 : 본사 (이영표 상담실장)에 침수세대 보고 설명 및 아직 센터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고 보고 받은후 업무처리예정이라 설명듣은 후 30분뒤 고양센터(전종배 실장) 전화와 보고서 작성중이며 내일 다시 연락주기로함.
▶ 2012년 05월 30일 : 연락업슴. 건축업체 3군데 침수세대 유지관리보수공사업체 견적의뢰 함.(동명,국제,알라스건설)
▶ 2012년 05월 31일 : 고양일렉서비스센터 (전종배실장 외2명,본사담당) 현장점검을 위해 세대방문 허락요청 연락옴.

                        김성희(집사람) 참관 후 세대내부 피해사항 점검 및 사진촬영 재실시 및 관리사무소 방문 후 상황 설명 듣고 철수—설치기사의 잘못으로 설치기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기업 직원으로는 할수 없는 부도덕적인말을 함.
▶ 2012년 05월 31일 : 오후 4시경 본사 이영표(상담실장) 통화 신속한 피해복구 및 보상 요구 하였으나 서비스 관련 사항은 ㈜대우 일렉트로닉스의 몫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인 서비스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그쪽을 연락을 하고 공문 발송도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함. 고양일렉서비스센터 현장 방문후 연락 없슴.
▶ 2012년 05월 31일 : 오후 4시 30분경 작성 공문 내용 ㈜대우 일렉트로닉스 홈페이지 고객 1:1상담 코너에 기재
▶ 2012년 06월 01일 : 최초 사진촬영을 실시한 정황종기사에게 전화하여 촬열실시한 사진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전종배(센터담당실장)에게 보고서 제출용으로 다 제출하여 없다 함.
                        오전 전종배 실장과 통화 피해보상 및 복구에 대해선 본사담당자와 통화 해 보시라고 말함.

본사담당자의 성함과 연락처를 2회에게 걸처 물었으나 10분뒤 연락주겠다고 알려주지 않음 오후 3시 현재까지도 연락 없슴
▶ 2011년 06월 01일 : 제목: 대방 샤인벨리 517호 침수세대 피해보상 요구의건으로 본사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발송
